
[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]

동양건설산업 청주 APT 현장 갱폼 낙하 件  
안전기획팀

‘23.07.07. 09:00

□ 시공사  : ㈜동양건설산업 (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49위, 중처법 시행 후 1번째 ) 

□ 현장개요

   ◾현 장 명 :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B3블럭 아파트 신축공사

   ◾공사규모 : 1,673세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◾공사금액 : 2,533 억원

   ◾공사기간 : 2021년 10월 01일 ~ 2024년 03월 31일

□ 재해내용

  ‘23.07.06(목) 11시 10분경 갱폼 인양(옥상 파라펫, 25층) 작업을 위해 고정볼트 해체 작업중 갱폼이 

    낙하(50M)하여 갱폼 내부에서 볼트 해체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함.

□ 재해사진

□ 피해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▷ 인적피해 : 2명 사망(국적:베트남)                    

 ▷ 물적피해 : 갱폼 및 낙하물 방지망 파손
                     

□ 사고원인 추정

 ▷ 갱폼 낙하방지 안전장치(GANG FORM FIXED BOLT LOCKING SYSTEM} 임의해체

 ▷ 갱폼 전단볼트(L앙카)에 전단보강근 미체결 혹은 갱폼 콘크리트 양생강도 미확보

 ▷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

□ 당사 현장 조치사항

 ▷ 재해사례 전파 

 ▷ 갱폼 낙하방지 안전장치를 작업자들이 임의해체 하지 않도록 교육 및 점검 철저

 ▷ 갱폼 구조검토서상 전단볼트(L앙카)에 전단보강근을 하게 되어 있다면, 타설전 점검 확인하고 갱폼 

    인상 작업전 콘트리트 양생강도 발현 여부 확인

 ▷ 상기 재해사례를 반영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책 수립 후 시행 확인



■ 언론 보도자료(SBS 외)

거푸집 작업하다 25층 높이서 추락…신축 현장 2명 사망

<앵커>

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. 

해당 사업장에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

있습니다.

CJB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<기자>

바닥에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있고, 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.

소방대원은 다친 노동자를 긴급 이송합니다.

오늘(6일) 오전 11시 1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5층 높이에서 노동자 2

명이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

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외부 벽체를 만들기 위해 거푸집 '갱폼'이라는 가설물을 사용하

는데, 갱폼이 분리돼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.

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.

[소방 관계자 : 두 명 다 심정지인데, 한 명은 외상성 심정지여서 저희가 이송은 안 했고요. 

한 분만 심정지 상태로 이송했고요.]

사고 현장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는데요.

하지만 가설물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파손됐습니다.

당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기 전 갱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

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해당 아파트는 전체 1천600여 세대 규모로, 지난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완

공 예정이었습니다.

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,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

를 검토 중입니다.

경찰도 안전 관리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




